
상도골 걷기 사람은 떠나도 자연은 남는다:

1)

김기일*

철학자이며 소설가인 움베르토 에코를 비롯한 여러 학자들이 걷기를

예찬했다 프랑스 스트라스부르 대학의 브로통은. 걷기 예찬� Eloge de la

Marche�이라는 책에서 걷기는 인간이 비로소 시간을 지배하는 방법이며“ ,

시간 속에 거처를 정하고 왕국을 세우는 경험이 된다 라고 표현했다 걷.” .

기를 통해 인간은 누구나 비로소 시간의 주인이 된다는 의미일 것이다.

시간의 주인이 되고픈 마음에 오후 연구실을 나와 젊은 시절에 올랐던 국

사봉으로 발걸음을 돌렸다 그곳은 과거와는 사뭇 다른 모습을 하고 있었.

다 주변은 고층 아파트 단지와 상도근린공원으로 정갈하게 조성되어 있.

었다 지난밤 내린 봄비로 더할 나위 없이 공기가 깨끗하고 눈이 부시도.

록 푸른 하늘이 열렸다 많은 비가 내렸어도 땅은 질척거리지 않고 걷기.

에 안성맞춤이다 나무계단을 오르니 숨이 차올라 잠시 숨을 몰아쉬고 내.

리막길을 내려갔다 좌측 구암고등학교 담장을 따라 걷다 보면 낯익은. 시

한 수( )詩 를 만난다 심훈의. ｢그날이 오면 이다 광복에 대한 간절한 염.｣

원을 노래한 시인이자 독립운동가는 안타깝게도 광복의 열망을 가슴에

묻은 채 고통 속에 생을 마감해야만 했다. 시인은 떠나고 시 는 남아( )詩

사람들의 마음 속에 새겨진다. 왜 이곳에 심훈의 시가 있나 했더니 심훈

의 고향이 바로 노량진이라는 사실을 알고 의문이 풀렸다 다시 구암정을.

지나 삼나무 메트길이 이어진다 잠시 유아숲체험장에 들렸다 십여 명 정. .

도 되는 동네 주민들이 산책을 즐기고 있는 모습을 보니 어른 놀이터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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된 느낌이다. ‘ ’公園有處百歲保障이란 글귀가 쓰여 있는 관동정 정자는 코

로나 때문인지 접근금지 울타리가 쳐져 있다 운동 기구 앞에서 잠시 운.

동을 하고 있으려니 옆에서 운동하는 머리가 희끗한 중년 아저씨의 핸드

폰에서 익숙한 노래가 흘러나왔다 가수 김정호의. ｢하얀 나비｣는 언제 들

어도 구슬픈 노래이다 서른네 살의 젊은 나이로 하얀 나비처럼 떠나간.

그의 소식을 들었던 기억이 어제처럼 가깝게 느껴진다. 가수는 떠나도 노

래는 남는다. 다시 발걸음을 옮겨 다목적 광장으로 향했다 벌써 마음 급.

한 나무에는 새순들이 돋아나고 있다 족구장이 있는 공간인데 그동안 코.

로나로 인한 거리 두기에도 사람들이 와서 운동하는 것을 알고 누군가 신

고를 했는지 족구장은 촘촘하게 말뚝이 박혀 울타리를 이루고 있었다 잠.

시 후에 멋진 영화의 한 장면처럼 관악산이 시야에 들어왔다 여느 때와.

는 달리 손에 잡힐 듯한 풍경에 자연스럽게 발걸음이 멈추어진다 월에. 3

눈 쌓인 산봉우리는 바라보는 것만으로도 장관이다 오던 길을 되돌아가.

면서 국사봉중학교 울타리를 따라 나 있는 오솔길을 걸었다 잠시 오르막.

길이 이어지다가 곧 정상에 다다랐다 그네에 앉아 잠시 몸을 맡긴 채 몸.

과 마음을 무장 해제하고 해맑은 하늘과 흰 구름을 마주했다 저물어가는.

해를 뒤로한 채 전망대에 도착했다. 이곳은 내가 일방적으로 선정한 상도

골의 학교 주변 가장 전망 좋은 명소 중 하나이다. 상도 골에 돌아와서 몇

년 만에 선명한 서울의 경치를 제대로 보는 순간이다 좌측으로 장엄한.

북한산이 우뚝 서 있고 시선을 우측으로 돌리면 정겨운 남산과 남산타워

가 한눈에 들어온다 능선이 하늘과 조화를 이루며 곡선의 아름다움을 연.

출한다 이곳에 올라서서 발아래 펼쳐진 아등바등 세상이 우리들의 보금.

자리이고 일터임을 알게 되었다 태고 때부터 풍상이 빚은 문명의 자화상, .

이다. 산에서 보면 도시는 산과 강으로 포근히 둘러싸여 자연과 더불어

살아감을 깨닫게 된다. 사람은 떠나도 자연은 남는다.




